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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라져가는 근대 건축물들...당국 안일한 대응 문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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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진=옛 제주대 본관) 우리나라 건축사에 한 획을 그은 김중업 선생이 1964년 설계한 제주대학

교 용담캠퍼스 옛 본관. 자서전 작품집 표지에 실린 이 건물은 3년 동안 보존과 철거에 대한 지

루한 논쟁을 벌이다 붕괴가 더욱 가속화 됐고, 당국의 근시안적인 태도와 보수비 미확보 등으로 

1995년 철거됐다. 서양건축 1세대 유학파이자 한국의 건축 명장으로 꼽히는 고(故) 김중업 건축가

(1922~1988).  

 

그는 근대 건축의 아버지라 불리는 르코르뷔지에로부터 지도를 받은 한국인 최초의 제자로 많은 

걸작을 남겼다.  

 

문종철 제주대학교 학장과 친분이 있었던 그는 1964년 제주대 용담캠퍼스 옛 본관을 설계했다. 

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착공한지 6년 뒤인 1970년에야 완공됐다.  

 

연건평 1900㎡, 4층 건물로 옛 본관 건립은 제주대가 국립대학으로 승격된 첫 해에 이뤄진 중요



 

한 사업이었다.  

 

우주선과 같은 외형에 미래도시를 연상케 하는 건축물로 조개껍질을 펼쳐 놓은 듯한 현관과 경사

로의 기하학적인 곡선은 바다가 가지는 생명력과 제주도의 역동적 이미지와 부합돼 현대 건축사

의 한 획을 긋는 작품으로 평가 받았다.  

 

그의 자서전인 ‘건축가의 빛과 그림자’의 표지 앞뒤로 주한프랑스대사관과 제주대 옛 본관의 사진

을 게재하면서 그의 혼과 열정이 담긴 대표작임을 증명하고 있다.  

 

하지만 바다모래가 사용되고 내부 공간의 잦은 변경으로 1985년에 이어 1992년 누수현상이 발생

했고, 붕괴 위험이 제기됐다.  

 

옛 본관을 둘러싸고 철거와 보존 의견이 논의돼 당시 한국 건축계의 중요한 이슈가 됐고, 최초로 

근대 건축물에 대한 보존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.  

 

1994년 대한건축학회의 안전진단 결과, 보수·보강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고, 대학 측 역시 보수

비용과 건물 활용에 난색을 보이면서 1995년 결국 건물이 철거됐다.  

 

일방적인 철거에 대해 많은 건축가들은 제주대 발전사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 기념비적인 건축물

을 사진에서만 볼 수 있게 됐다며 한탄을 했다.  

 

제주대 김태일 건축학부 교수는 “옛 본관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원형을 보존하지도 

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다가 철거에 이르렀다”며 “예술성과 상징성, 역사적 가치를 넘어서 한국 건

축사에 영원히 남을 건축작품이 새로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사라졌다”며 깊은 아쉬움을 내비쳤다.  

 

아울러 제주의 근·현대사의 상징이자 대표적인 공공건축물인 옛 제주시청사가 지난해 말 당국의 

안일한 대응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.  

 



 

제주시 삼도2동 관덕정 옆에 자리 잡았던 옛 제주시청사는 제주읍이 제주시로 승격된지 4년 후인 

1959년 10월 2549㎡ 부지에 연면적 1707㎡ 규모의 2층 건물로 지어졌다.  

 

이 건물은 해방이후 우리나라 근대 건축가(박진후)가 설계한 제주지역 최초의 건물이자 도내에서 

처음으로 시멘트벽돌을 사용했다.  

 

제주시청사가 1980년 3월 옛 제주도청사로 사용했던 지금의 자리로 옮겨지기까지 21년 동안 시

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해 왔다.  

 

특히 조선시대 제주의 중심이던 제주목관아를 끼고 있고 근·현대에 이르기까지 제주역사의 중심

공간이자 도시발전사를 엿볼 수 있는 중요성과 상징성을 지녔지만 청사가 이전되면서 민간에 매

각됐다.  

 

건축학계에선 옛 제주시청사에 대한 보전·활용방안을 주문했지만 2005년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

된 제주시청사와는 달리 사유지라는 이유로 방치되다가 지난해 철거에 이르면서 역사의 무대에서 

자취를 감췄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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